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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일 화요일

명승부의 연속…LG vs KT 프로농구 6강 PO 흥행 폭발

3월 24일 창원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관중들. 창원 LG와 부산 KT의 낙동강 더비는 ‘팬들은 재밌는 경기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사진제공 ㅣ KBL

“재미있는 경기로 경상도에 농구 붐을
일으키겠다.”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김종규(창
원 LG)가 말했던 대로 농구의 봄바람이 경
상도에 불고 있다.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 3승제) 창원
LG와 부산 KT의 ‘낙동강 더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KBL에서도 손꼽히는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창원 LG는 ‘농구 도시’라는 별명답게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경기 시작 전, 5000
여명의 관중이 구단에서 준비한 노란 티셔
츠를 입고 경기장 전체가 노랗게 물드는
장관을 만들어 냈다. 팬들의 응원에 창원
LG의 선수들도 힘을 얻었다. 3월 24일 1차
전에서 김시래의 극적인 3점골과 종료
2.5초전 터진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으로
이어갔고 강병헌이 3점슛과 함께 자유투
를 얻어내며 승리를 굳혀 체육관을 뜨겁게
달궜다.

3월 26일 2차전에서는 한때 11점까지
리드를 내줬지만 뒷심을 발휘하며 4쿼터
에 대 역전극을 이뤄냈다. 창원 LG의 김시
래는 KBL TV와의 인터뷰에서 “팬들의 응
원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다”며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먼저 2패를 당하며 탈락 위기에 몰린 부
산 KT는 3월 28, 30일 홈에서 열린 3, 4차
전에서 반전을 펼쳤다. 이번에는 빨간 물
결이 부산을 뒤덮었다. 경기장을 빨갛게
물들인 팬들의 함성에 힘입은 부산 KT는
시즌 초반 좋았던 경기력이 살아나며 2연
승을 거뒀다. 특히 3차전 경기에서 부산 K
T는 역대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다 기록인
18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며 103-83으로
크게 승리했다. 부산 KT 양홍석은 “가장
익숙한 코트에서 홈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했다”며 살아난 양궁농구의 비
결이 팬들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분위기를 탄 부산 KT의 젊은 선수들은
4차전까지 승리로 장식하며 승부를 원점
으로 돌렸다. 경기 초반 창원 LG의 압박수
비에 고전했지만 3쿼터에서 부산 KT의 특
유의 3점슛이 터지기 시작하며 역전에 성
공했다.

유례없이 뜨거운 경기장 분위기가 만들
어질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지역을 연고
로 한 두 팀이 만났기 때문이다. 경기장을
가득 매운 홈 팬은 물론 가까운 거리에 있
는 원정 팬들까지 경기장을 찾아 관중석
에서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치열한 경
상도 더비는 경기가 재밌으면 팬들은 자연
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신동현 객원기자 rerydh93@naver.com

낙동강더비가불러온 ‘농구의봄’
창원선 노란 물결…부산선 빨간 물결
팬들 뜨거운 응원 힘입어 명승부 연출
‘재밌는 경기는 팬들이 몰려온다’ 입증

조명받는 주전 선수들의 뒤에서 묵묵히
활약하는 백업 선수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팀의 패배를 막는 골키퍼를 뒷받침하는 서
브 골키퍼들의 활약은 더욱 소중하다. 백업
인 것이 아까울 정도의 ‘역대급 서브 골키
퍼’로이름을날린선수들을만나보자.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세르히
오 로메로는 최고의 서브 골키퍼가 되었
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신들린 선방
쇼로 아르헨티나를 24년 만에 결승으로 이
끈 로메로는 2015년 올드 트래포드에 입성
했다. 입단 직후, 토트넘과의 리그 개막전
에 선발 출전해 무실점 경기를 뽐내며 팬
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적 문제를 앓던 다비드 데헤아
가 재계약을 하는 바람에 아쉽게 서브 골
키퍼가 되었다. 맨유 소속 통산 44경기에
나서 단 22실점만을 허용했고, 클린시트는
무려 28회를 기록했다. 영국 매체 ‘선’에
따르면 이는 역대 맨유 골키퍼 사상 최고
의 클린시트 비율이다.

맨시티와 첼시에서 활약한 윌리 카바예
로도 ‘역대급 서브 골키퍼’ 반열에 올랐다.
카바예로는 2014년 맨시티로 이적해 조 하
트의 백업으로 활약했다. 2015∼16시즌에
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캐피탈원컵 결
승 승부차기에서 3연속 선방으로 맹활약
했다. 이후 2017년 첼시로 둥지를 옮겼지
만 컵 대회에 강한 DNA를 이어가며 FA컵
우승과 카라바오컵 4강을 일궈냈다.

유형준 대학생 명예기자(경동대 스포츠마케팅학과)

lowbylow44@naver.com

주전보다 나은 백업?
‘역대급 서브 골키퍼’

<로메로·카바예로>

짜릿한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보다 경기
를 조율하고 풀어나가는 미드필더의 역할
이 돋보일 때도 있다. 3월 22일 열린 고려
대와 서울대의 2019 U리그 개막전에서 고
려대의 김호가 바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내며 팀을 2대1 승리로 이끌었다.

상대적 열세라 평가받은 서울대는 전체
적으로 라인을 내려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
했다. 이에 고려대는 강하게 압박하며 라

인을 끌어올렸다. 경기의 템포를 조율한
김호는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를 벗겨내는
가 하면 거친 태클을 피해 볼을 지켜내는
간수능력까지 보여줬다.

경기 후 김호는 “평소엔 수비 사이에서
공을 몰며 공격 포인트를 노리지만 상황에
따라 수비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
다. 자신의 강점으로 “수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볼을 지켜 동료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섀도 스트라이커부터 수
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리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표했다.

김호의 등번호 10은 FC서울에서 맹활

약하고 있는 조영욱이 사용했던 고려대 축
구부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다.

고려대 서동원 감독은 “김호는 전술적
인 핵심자원”이라며 “볼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 창조적인 드리블이 가능한 키플레
이어”라고 평가했다.

김호는 한일 대학축구정기전 덴소컵에
도 차출되어 경쟁력 있는 선수로 거듭나고
있다. 꾸준히 기량을 유지해 프로무대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모교 축구
부에 대한 헌신도 잊지 않았다. 그는 “팀이
강해져서 U리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하
고 당당히 프로에 진출해 활약하고 싶다”
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형 대학생 명예기자(고려대 지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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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에이스김호 “공격·수비안가린다”

서울대와 U리그 개막전 승리 이끌어
만능 플레이어…전술 핵심자원 평가

고려대 축구부 ‘에이스’ 김호. 사진제공 ㅣ 김호


